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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8. 8.(금)

조달청, 건설현장 자재·장비대 체불 없도록 관리한다!
- 공사용 자재·장비 비용을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또는 보증서 발급
- 현장별 공사대금 수령 여부 매달 점검 및 체불 신고 활성화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현장에 대해 공사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공사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강화방안은 건설경기 불황 지속으로 건설업계 경영난과 공사대금 

체불이 반복되면서 하청업체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조달청은 우선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업체와 일부 장비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중

이나, 공사에 참여한 자재·장비업체를 직접 지급대상에 폭넓게 포함할 

예정이다.

비정기적 납품 품목 등 직접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원도급

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자재·장비업체

를 보호한다.

또한 자재·장비대금 수령 여부를 매월 정기점검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

현황 안내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대금이 체불된 경우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길어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사참여자 간 협조와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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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중소 조달업체의 공사대금과 권리를 보호해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도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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